
    

 

 
 
 
09/01/2021 
  
  

주한스웨덴대사관 

보도자료 

 
  

Seoul    

 

 

Telephone: +82 (02) 37033700 
Fax: +82 (02) 37033701/2 

Visitors´adress: Danam Building 8F, 10, Sowol-ro, Jung-gu, 
Seoul 04527, CPO Box 3577, Seoul 100-635, Republic of 
Korea 
E-mail: ambassaden.seoul@gov.se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 제 2 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공동 개최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을 

9 월 1 일부터 10 월 15 일까지 개최한다.  

「대한민국의아빠」는 가족과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아빠를 묘사하는 사진과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공모전이다. 

「대한민국의아빠」 사진 공모전은 한국 아빠들의 돌봄 권리를 

응원하고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지지함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한 역할을 이루어 왔던 스웨덴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기획하였다.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일상 

생활속 자녀를 돌보는 아빠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사진과 함께 삶에 

변화를 가져온 육아 이야기를 공모전 홈페이지에 

(http://www.koreaswedendads.kr/) 에 제출하여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는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스웨덴 2 인 왕복 항공권이 

http://www.koreaswedendad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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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된다. 응모자들은 10 월 29 일까지 진행하는 해시태그 이벤트 

(#대한민국의아빠 2021) 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20 년 제 1 회 공모전에서는 총 1055 점의 사진이 접수되었으며, 

쌍둥이나 다자녀를 돌보며 지친 일상 속 사실적인 아빠의 모습, 

가정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자녀와 친밀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의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수상작품은 스웨덴 사진작가 요한 배브만의 스웨덴의 아빠 사진과 

함께 현재 온라인 갤러리 (www.koreaswedendads.kr)에서 

전시중이다. 

「스웨덴의아빠」사진전은 6 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며 자녀를 돌본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 일상을 소개한다. 사진전을 통해 부모의 동등한 

육아 참여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1974 년, 기존의 출산휴가를 대체하는 육아 휴직 제도인 

부모휴가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 휴직 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만 11 세까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부부합산 총 480 일의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갖는다. 

480 일 중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 일을 사용해야 한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신임대사는 ”9 세 딸과 13 세 아들을 둔 

아빠로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육아휴직 기간은 정말 잊을수 없는 

시간이었다. 스웨덴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며 어린 자녀와 밀접한 

교류를 형성하기 원하는 아빠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도 480 일의  

69 퍼센트는 엄마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80 퍼센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가정생활과 경제를 위해 남녀의 동등한 육아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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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아빠」 공모전에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의 아빠들이 자녀 돌봄에 보조적 

역할이 아닌 중심 주체로 참여하며 새로운 육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라며,  “육아휴직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을 활용하여 아빠가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  

 스웨덴의아빠. 사진: 요한 배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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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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